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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꺾였는데, 전세대출은 나홀로 4.2조 '쑥'…부실 번질까 우려 뉴스1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총 133조 9,080억원으로 전월비 5,073억원 증가… 신용대출과 일반주택담보대출의 감소세와는 대비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새롭게 전세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한 세입자들은 계약 연장 위해 보증금 대출 필요하기 때문

집값 15억 넘어도 대출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낸다 매일경제

정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에 속도낼 것…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급락 추세를 보이자 시장 충격 완화 목적으로 본격 검토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 존재… 반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기준 전월비 12.1%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 중

하나금융 연 26조 취약계층 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그룹,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 위해 연간 연 70만명에게 26조원의 금융지원 추진

우선 소상공인 취약차주 내 연간 35만명에게 약 19조원 금융지원… 청년 및 고령층,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 내 25만명에게 핀셋 금융 지원 3조원 규모 시행

은행 예대차 공시 얼마나 문제 많길래…한달도 안돼 손본다 매일경제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한달도 안돼 손보기로 결정… 은행권의 저소득 서민 공급 대출 많이 해도 이자 장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불만을 제기

착시를 막기 위해 햇살론을 뺀 예대금리차와 빼지 않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하기로… 평균의 함정 문제도 제기

삼성생명, 전이암 보장하는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 배타적 사용권 얻어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 전이암 보장하는 암보험의 독창성 인정받아 한시적 독점 판매권 획득…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업계 최초로 공백없는 전이암 및 특정암진단특약 개발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 인정해 부여… 암 전이 관련 객관적 평가 지표 제시와 차별없는 보장

10월 영업 개시하는 카카오페이손보…자동차보험 진출 촉각 한국금융신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10월부터 영업 개시… 첫 상품으로는 금융안심보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니보험으로 DB 확보 후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확대 가능성

미니보험만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빅4사가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잡고 있다는 점이 장벽

CMA 가뭄에도 발행어음형은 관심↑… 대형 증권사 '방긋' 아주경제

증권사 CMA 잔액, 지난달 기준 64조 3,869억원으로 연초대비 6.81% 감소… 개인고객 CMA는 연초대비 8.19% 급감한 55조 6,198억원

수요 감소 원인은 증시 부진으로 인한 머니무브… 반면 발행어음형은 유일하게 잔액 증가해 연초대비 36.96% 증가… 기준금리 오르며 수익률이 개선됐기 때문

'디폴트옵션' 시대…퇴직금, 지키면서 벌어야 한다 이데일리

증권사들, 고용노동부의 관련 심의가 마무리된 10월께 실질적인 디폴트옵션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에 박차 가하는 중… 시장의 중추 되겠다는 의지

한국투자증권, 이미 TFT 구성해 상품 준비 중… 삼성증권, 고객 대상 디폴트옵션 펜션 포럼 개최해 준비나서… 고용부와 금융당국, 분기별 1회 이상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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